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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날짜 : 4월 12일 
*찬송 : 438장 (1절, 2절) 
*기도 : 구역원 중에서 
*말씀 : 누가복음 10: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같이 하라 하시니라” 

*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율법교사의 약점은 이웃에 대한 생각이었다. 유대인에게 이웃은, 유대인이었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었다. 이방인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땔
감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강도 만난 자를 도와 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생각하기)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고, 부자 청년처럼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네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
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 자신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흔히 사람들은 내 몸을 제일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생각하기)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한 적은 없었는가?   

 ▶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다. 그럴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
심하고 절망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막힌 줄 
알았던 길이, 실은 더 깊고 더 넓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있다.  
    (생각하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신 적이 있었다면, 서로의 경험을 나눠보자.  

 ▶ 우리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때가 있었다. 실직이나 낙방,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가족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일대로 꼬여서 원수처럼 지낼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건강을 상실하여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었다. 그때 제사장 처럼 여겼던 사람이 나를 못본 채 하고 지나가고, 
레위인 같은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찾아오신다. 
    (생각하기) 강도 만난 자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나를 못본채 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는가?  

*찬송: 438장 (3절) 

*합심기도 
1. 강도 만난 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 거룩한 낭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2.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더해 갈 수 있도록.. 
3. 전쟁으로 고통 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루 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4. 5월 10일 위임 및 임직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기도 

                                                                                                                         (작성: 이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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